
[성명]

상식적ㆍ합리적 인력 충원을 촉구한다!

대구대학교 구성원은 대학이 위기 속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헌신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대학의 위기 극복과 공생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명제에 동의하여 대학본부의 자구노력과 개혁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노조

를 비롯한 직원사회가 위기를 타개하고자 고통의 분담을 감내한 현실은 두루 확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근년 급격한 직원인력 감소와 부족으로 인한 업무강도의 과중화는 

‘공동체를 위한 고통 분담’과는 거리가 멀다. 더하여 20여 년간의 임금동결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까지 부가된 고통은 ‘일방적 고통 전담’이다.

대학본부는 즉시 직원 인력 충원을 통해 학사행정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노동력과 업

무의 합리적 분장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정년(명예) 및 조기 퇴직, 자의로 인한 퇴직 

및 이직자가 최대 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직제개편을 뒤로하고 진행된 각종 겸임(직), 

수시 전보, 급작스런 TF 운영 등은 인사행정의 난맥상임을 대학본부는 부정할 수 없

을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업무의 편중, 가중, 하중이 직원사회에 노동의 과중으로 

이미 다다랐음을 밝혀 둔다. 노조는 대학의 위기 극복을 외면할 의도도 이유도 없거

니와 오히려 동참해 왔음을, 그리고 직원의 증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직원의 급격

한 감소에 대해 최소한의 직원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과다한 노동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시 공동체의 공생발전을 위해 상식적이고 합

리적인 직원의 충원을 촉구한다.

영광학원 법인은 대구대학교 직원 인력의 충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학과 

구성원이 최근에 닥친 각종 위기를 수습하고 극복하고 있을 때, 특히 구성원이 의지

와 지혜를 모아 합심하여 노력분투할 때 법인으로서 권한을 발휘하고 책무를 다해야 

한다. 본 노조는 영광학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직원사회의 역사적 노력에 대한 평

가를 특별히 강조한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정상화 이후 법인의 안착화를 위해 투쟁

해 왔음을 법인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의 예산운용계획에서 재정의 긴축성만

을 강조하여 규제하는 법인의 조치는 수수방관으로 보일 뿐이다. 대구대학교의 직원 

충원에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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